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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은 의료 현장에서의 비대면 진단, 관찰, 처치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가속화 시켰고, 이는 의료 로봇에 대한 관심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저자들은 국가 기관 보도 자료, 온-오프라인 언론 
보도 기사, 국내·외 로봇 기업 보도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방역 의료 로봇이 활용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COVID-19의 유행은 의료 로봇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였고, 소독, 물류 이송뿐 아니라 감염병
이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선별 검사, 환자에 대한 감시, 격리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 지원, 가족과의 화상 통화 등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 로봇의 적용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로봇의 상용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
한 고찰을 기반으로 향후 의료 로봇의 올바른 개발과 적용 및 이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COVID-19,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 로봇, 방역, 감염병

Abstract  The pandemic of COVID-19 is driving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diagnosis, 
observation, and treatment in the healthcare environment, which has led to increased interest in 
helathcare robots. The authors intend to predict the direction in which the quarantine healthcare 
robots should be utilized in the post-corona era through analysis of national agency reports, on-offline 
press reports, and domestic and foreign robot company press releases. The COVID-19 pandemic has 
raised interest in medical robots. And there is a need to apply healthcare robots that can perform tasks 
such as disinfection, logistics transfer, screening tests, monitoring of patients, remote medical treatment 
support for isolated patients, and video calls with family member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uture corre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ealthcare robots and empirical research to verify them 
should be continued based on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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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산업은 IT (Information Technology), BT 

(Bio-Technology) 뿐 아니라 NT (Nano-Technology) 
관련 요소들이 융합되어 구현되는 첨단기술 분야의 복합
체이며,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파급효과
가 큰 분야이다[1]. 더불어 AI (Artificial Intelligence)
까지 융합됨으로써 로봇산업은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적
인 영역에 걸쳐 확장되어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
업 혁명 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2019년 말 시작되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팬데믹은 사회 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생명 연장, 질병의 치료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그 어느 때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 의료
용 로봇은 의료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 로봇 기술을 융합
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2]이라는 점에서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미 수년 전 우리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통
해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 가천대 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및 
건양대학교병원 등에서 왓슨 포 온콜로지 (Watson for 
Oncology)와 왓슨 포 지노믹스(Watson for 
Genomics)의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다학제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3]. 전 세계적인 고령
화 추세, 보건의료학문분야 교육환경의 특성 및 인력 부
족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의료 
로봇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보건의
료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로 접
어든 국내의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융합된 의료 기술 등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4].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제4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범부처 계획 및 제2
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 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 계획』
을 발표함으로써 “의료서비스 로봇 등” 3대 전략/10개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5].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과학기술 미래 비전 및 미래 사회의 모습 제시와 이의 실
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과학기술 혁신플러스 
(www.scienceplus.kr)’를 구축, 현장 중심의 계획을 수
립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미래 사회 변화 트랜드를 과학

기술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5].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시점에서 COVID-19의 유행은 의료 로봇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비접촉·비대면(uncontact)” 
추구 현상을 가져왔고,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언택트 진
단, 언택트 관찰, 언택트 처치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우리는 COVID-19의 급격한 확산 시기에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운영의 한계, 환자와 접촉하는 의
료진의 감염 위험, 이로 인한 병원 내 감염 확산과 같은 
수많은 난제들을 확인한 바 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
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COVID-19가 종식이 된다 하더
라도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의 위기는 앞으로도 끊임없
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post-Corona)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의료 로
봇의 개발과 활용은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들
은 본 논고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의료 로봇 중 방
역영역에서 의료 로봇이 활용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전
망해 보고자 한다.

2. 방역에서의 의료 로봇의 기술 및 상용화 
동향

의료 로봇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수술, 재활 로봇과 
달리 방역에서의 의료 로봇의 개발과 상용화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0년 초반부터 급속히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방역에서의 의료 로봇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본 논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언론 보도 기사, 국가 기관의 보도 자료 및 국내·외 로봇 
관련 기업의 홈페이지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분석·보고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방역 영역에서의 의료 로봇은 물류 로봇을 
이용한 “검체 이송용 물류 로봇”과 같이 일부 제품만이 
상용화되어 있었다[6]. 그러나 최근 ‘COVID-19 팬더믹’
으로 인해 실내 소독, 거리 방역, 격리시설에서의 음식물 
· 약품 · 기타 물품 등의 배송은 물론, 감염 탐지 · 순찰 
및 홍보, 검체 채취를 포함하는 검진용, 또는 정보 모니터
링용 로봇이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개발 · 테스트되어 현
장 적용되고 있다[7]. 

이러한 실내 살균, 거리 방역, 체온 측정 및 홍보, 격리
시설 물류 이송 및 검체 채취 등 방역 영역에서의 로봇 
활용이 두드러진 국가는 아직까지 단연 중국이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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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에 위치한 대도시이며, 홍콩의 접경지인 선전에 중
국 최대 로봇 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로봇 산업의 활
성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8, 9]. 싱가포르 역시 
격리시설 내 환자를 위한 식사 배달 로봇(ST로봇 터그), 
벵갈어 등 여러 언어 통역이 가능한 환자-의사 화상 상담
을 위한 텔레프레존스 로봇 등을 COVID-19 대응을 위
해 투입하고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이 ‘서울디지털재단’ 및 ‘서울의료원’
과 COVID-19 대응 관련 로봇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하였다.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은 이 로봇 기업 협력을 통
해 서울의료원에 UV 살균 로봇, 발열 감지 및 손 세정 
로봇, 그리고 대상 추종 방식의 물류 로봇을 이용하여 병
원 내 의약품이나 물품 및 식사 등의 운반을 위한 지원을 
시행, 운영해오고 있다[7].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 도전 프로젝트 제
1차 추진위원회’를 지난 2020년 5월 개최하여 기술 중심 
기획에서 탈피해 문제 해결 수요를 바탕으로 한 ‘문제 정
의-임무 설정-연구 수행-현장 적용’의 국가 R&D 프로젝
트 뿐 아니라 이와 함께 COVID-19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공 안전 로봇’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
다. 이와 같은 정부 및 공공기간을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
은 국내 의료 로봇 특히 방역 영역에서의 의료 로봇 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들은 방역 영역
에서의 의료 로봇의 발전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방역과 
관련된 전반의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1 방역 산업환경
우리나라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해 다수가 거주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행령
이 정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시설 종류별 및 계절에 
따라 주기적인 의무소독을 규정하고 있다[10]. 법령이 지
정하는 소독 시설 중 병원급 이상의 요양 기관을 살펴보
면 2020년 2/4분기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기관, 종합병
원 320기관, 병원 1,509기관, 요양병원 1,584기관, 치과
병원 237기관, 한방병원 382기관, 보건의료원 15개 기
관 정도가 허가되어 있다[11]. 이러한 의료 기관들은 의
료인의 상주와 관리에 의해 비교적 소독 및 관리가 잘 유
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
어서,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
스’(SARS, 2002년), ‘메르스’(MERS, 2015년), 그리고 최
근의 ‘COVID-19’와 같은 다양한 감염병의 집단 감염 발
생 사례를 들여다보면 병원의 위생 상태를 최선으로 유

지한다 하더라도 병원 획득 감염(HAI; Hospital 
Acquired Infection)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법령이 지정하는 소독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 시설, 대형 교회 등에서의 산발적 집단 
감염의 발생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소독 만을 강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또한 기존의 소독업은 진공청
소기나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들을 이용하
여, 교육된 인력이 직접 수행하는 형태였다[7]. 이러한 인
력과 장비로는 1) 병실이나 수술실, 사람이 있는 상태에
서의 효과적인 소독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2)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며, 3) 수작업자 자신이 장기간 소
독작업에 노출됨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없으며, 4) 실외 
소독작업의 경우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에서의 소독 사
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7]. 더불어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을 통해 경험한 대로 그 
동안의 소독 중심의 방역의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 감염
병의 예방과 확산의 효율적 억제를 위해 ‘빠른 속도, 비접
촉, 24시간 업무’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수작업 중심에서 자동화 장비 등을 포함하
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었다[7]. 그러므로 방역
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독관련 업무에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완수 할 수 있는 의료 로봇의 개발과 
적용을 준비하고, 이를 실요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기술과 형태
로봇(Robot)은 1920년 카렐 차페크의 희극 ‘로섬의 

유니버셜 로봇’에서 처음 용어가 등장하였는데[12], 이후 
1990년대 실제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되고, 그와 함께 산
업용 로봇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최근 
COVID-19 팬데믹은 감염병의 대유행과 함께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 손실이라는 부정적 측면과는 아이러니하
게도 로봇 산업의 발전에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Uncontact’의 라이프 패
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양
상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다. 지능형 로봇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도입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코
로나로 인한 방역, 물류, 의료, 돌봄 등의 분야에서도 로
봇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 연구원
이 발표한 자료[7]에 의하면 ‘방역 및 케어 로봇’은 실내 
살균, 실외 소독, 격리시설에서의 물류, 무접촉 검진 및 
모니터링, 검역 순찰 및 홍보 이외에도 비접촉 손 소독, 
환자 상태 모니터링, 마스크 소독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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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명지대학병원의 경우 내원객 
전체를 대상으로 열 감별 검사를 한 후, 발열이 확인되는 
이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별진료소로 보내 진료하고, 
1차 선별 검사 시 타 진료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 
로봇과 의사의 스마트폰을 연결해 원격 협진을 시도함으
로써 COVID-19 의심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 진료실 등
에서의 협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13]. 이처
럼 ‘방역 및 케어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살균 및 소독작
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효과와 감염자와의 접촉 인원의 축소에 따른 이차 
감염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진단 및 치료 등
의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이다. 더불어 감염 환자와의 무접촉을 통해 의료진 및 지
원 인력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인력
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대한 방역도 가능하다는 서비스 
측면의 효과 또한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최근 미국에서
는 환자 관찰 업무에 의료용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
사가 발표된 바 있다[14]. 이 기사에 따르면 의료용 로봇
을 이용하여 의료진과 감염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
으며, 워싱턴 주 프로비던스 리저널 메디컬 센터의 경우 
고화질 화면과 카메라가 장착된 의료용 로봇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또한 조지 디아즈 메디컬 센터 감염병 과장
의 말을 인용하여 “간호 인력이 아이패드 등으로 로봇을 
조종하고,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다”
고 하였다[14]. 이러한 최근의 의료환경 변화들을 살펴보
면 방역 의료 로봇의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영
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2.3 의료 로봇 산업 발달에 따른 고려점
우리는 COVID-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유행을 

통해 생활 곳곳에서 로봇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
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즉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헬스케어 
산업화 추진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언택트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방안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
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15]. 의료인으로서의 저자
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의료 로봇의 상
용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편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
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는, 혹
은 인간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

하는 작업들에 대해 로봇을 이용해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를 상용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아직은 방역 영역에
서의 의료 로봇 산업이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들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
다. 따라서 최근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방역 영역에서
의 의료 로봇의 사용 성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과 분
석도 반드시 지속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로봇 산업
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점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측면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2017년 1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의
회는 AI를 탑재한 로봇의 법적지위를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이라 하였고, AI로봇의 일탈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작동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킬 스위치’도 반드시 탑재할 것을 정한 바 있다[16]. 로
봇산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 즉 로
봇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현상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현대의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노동 시장의 한계점에 또 다른 문제점을 부과할 수 있다
는 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료 행위가 갖는 사
회적, 정서적 특수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 의료 로봇들
의 오작동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환자안전의 문제
와 이에 대한 보완점, 책임 소재의 명확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로봇 보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들과 함께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해 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 ‘언택트’

를 추구하는 삶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인류의 
위기로 다가온 COVID-19가 의료 로봇 산업 영역에서
는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술 진보를 위한 
기회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의료용 
로봇이 의료진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 소모
품의 절약을 위한 대안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 많은 국가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의료용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의료진과 감
염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소독·살균 로
봇, 병원에서의 검체 이송용 물류 로봇 등 일부 제품만이 
개발·상용화되고 있었지만, 최근의 ‘COVID-19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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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실내공간의 소독, 거리 방역뿐 아니라 격리시설 
등에서의 음식물, 물품, 약품 등의 배송, 감염 탐지, 순찰 
및 홍보, 검체 채취 등의 검진용 로봇과 환자에 관한 정
보 모니터링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개발, 검
증 및 적용되고 있다[17]. COVID-19가 유행하기 전 의
료 로봇이 수술, 재활, 보조 서비스 영역에서의 기술 개발
과 적용에 주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히 보조 서비스 영
역에서의 의료 로봇은 물류 이동, 약품 제조, 일상생활 보
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야 하는 지금 방역 영역에서의 의료 로봇은 소독, 약품, 
물품 및 식이 등의 물류 이송뿐 아니라, 진단 특히 감염
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선별 검사, 환자에 대한 감시, 
격리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과의 원격 진료 지원, 
가족과의 화상 통화, 환자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 로봇의 적용 등이 필요하며, 이는 노동집약적
인 의료현장에서의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불가
피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COVID-19 상황에서의 K-방
역의 발 빠른 조치는 현재 음압 병상 살균로봇, 발열 감
지 로봇, 의료 폐기물 로봇과 같이 의료진과 확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로봇의 현실화를 가져왔지
만, 이러한 영역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바탕으
로 다양한 질병 영역에서의 예측,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영역까지 의료 로봇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따라서 로봇의 상용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
해 충분한 고찰을 기반으로 향후 의료 로봇의 올바른 개
발과 적용 및 이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지속되어
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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